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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구조개편으로 사라진 부서는
 ‘품질 보증실’이 아닌 ‘품질 평가실’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11월 5일자 품질검증서 위조 관련 성명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품질보증실’조차 최근 조직개편에서 없애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품질보증실’이 아닌 ‘품질평가실’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가동원자력규제단과 건설원자력규제단이 있는데 품질평가실은 가동원자력규제단의 하나의 부서(실)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가동안전총괄실과 기계구조재료실, 계측전기실 등 소관업무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는 ‘가동원자력시설 품질보증 규제에 관한 사항(총괄)’과 ‘소관업무 관련분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실은 12명에서 7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품질평가실 역시 그 정도 규모의 인원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업무가 분산된 상황이라서 현재 품질검증서 위조 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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